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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패턴, 차려입고 외출보다는 실내에서 건강 챙겨 

- 20대 여성, 패션·뷰티 줄이고 건강 챙기기 앞장서 

- 의류, 스포츠/레저, 여행 구입률 감소 

- 건강식품/HMR, 문화/디지털 컨텐츠, 가전/디지털 기기 구입률 증가 

경기침체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다. 외출하기 보다는 집에

서 먹고 즐기며 건강을 챙기는 분위기다. 외출의 감소는 패션, 뷰티, 여행 소비의 축소로 이

어지고 있으며, 20대 여성이 앞장서고 있다. 

 

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와 한양대학교 유통연구센터가 2017년 7월 시작한 

‘상품구입 행태 및 변화 추적조사(매주 500명, 누적 3만 9천5백명)’에서 지난 5분기 동안 

소비행태의 변화를 추적했다. 

 

11개 상품군(의류/잡화, 식품/음료, 생활용품, 뷰티용품, 가전/디지털 기기, 문화/디지털 컨

텐츠, 건강식품, 스포츠/레저/자동차 용품, 여행상품, 가구/홈인테리어, 유아동 용품) 중 지

난 한달 간 구입한 적이 있는 상품은 2018년 4/4분기 기준으로 식품/음료가 78.3%로 가장 

많았고, 그 다음은 의류/잡화 72.8%, 생활용품 59.6%, 뷰티용품 49.2%, 건강식품 32.3% 

등의 순이었다[그림1]. 

 

전년 동분기(’17년 4/4분기)와 비교해 건강식품의 상승폭(2.0%포인트)이 가장 컸다. 특히 

비타민/영양제(1.9%포인트), 다이어트/헬스 보조식품(1.2%포인트)이 증가했다. 다음은 식품

/음료군이 1.3%포인트 증가했는데 가공식품과 완전조리/반조리/즉석식품 등 HMR(가정간편

식, 1.3%포인트), 신선식품(1.0%포인트)이 늘었다.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식생활의 변화

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.  

 



또한 문화/디지털 컨텐츠(1.1%포인트)와 가전/디지털 기기(0.5%포인트)는 증가한 반면, 스

포츠/레저/자동차 용품(2.0%포인트), 여행상품(0.4%포인트) 구입은 감소했는데, 미세먼지 

등 환경적 변화로 실내활동은 늘고 실외활동이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. 

 

[그림1] 상품구입 경험률 

 

 

이에 더해 의류/잡화는 2.0%포인트 감소했고, 뷰티용품은 큰 변화는 없으나 ’18년 1/4분기 

이후 감소세이다. 이는 20대 여성이 주소비층인 상품으로, 이들 사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

고 있음을 보여준다. 비용들여 꾸미고 외출하기보다는 집안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낫다고 

판단하고 있다. 

 

소비자들의 상품구입의 변화를 보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. 경기침체, 환경변화, 혁신적 상

품의 등장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. 외출보다 집안에서 먹거리 ∙ 건강을 챙기고 있으

며, 가장 빠르고 트렌디한 소비층인 20대 여성에게서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. 이들의 소

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. 

 



 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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